
태안군 태안읍 산후1리 내끼마을

■ 마을 개관

산후1리 내끼마을은 마을의 주산(主山)이 되는 백화산의 뒤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산후리(山後

里)로 부르게 되었다. 산후리는 태안읍에서 서쪽 소원면 방향 3 2번 도로에서 갈라지는 6 0 3번 도로

상에 2리와 3리가 연이어 있고, 도로가에 있는 마을회관을 끼고 우회전 하면 1리가 있다. 이곳은 백

화산(白華山)의서쪽 구릉 지대에 위치한 마을로서너 집씩 분산되어 있다. 생업은주로 농업에 종사

하며, 목축업에종사하는 집도3∼4집 있는각성마을이다.

1월

1. 설

차례

설날 아침에는 일찍 차례를 지낸다. 내끼마을은 각성마을로 차례를 지낼 때는 큰집에 모여 한번

지내는것으로 모두 끝난다. 설날 차례에는 원래 떡국을 끓여 올렸으나, 지금은 밥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제사상에 올리는 떡국은 깨끗하게 흰 가래떡으로만 끓이지만, 가족끼리 먹는 떡국에는 수수가루

를 반죽해서 네모 반듯하게 잘라 넣어먹는다. 수수를 떡국에 넣으면 흰 떡과 붉은 색이어울려 보기

도 좋고 맛도있다. 그러나수수를재배하지 않게되면서떡국에수수를넣지 않는다.

성주상 차리기

떡국을끓이면 가신(家神)에게먼저 올린다. 명절 첫 음식은 성주에게 드리는것이므로, 설날 아침

에도 떡국 한 그릇과 물 한 그릇을 상에 담아 마루에 놓아둔다. 가신을 여럿 모시는 집은 서너 곳에

상을 차리는 등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데, 잠시 두었다가 먹는다. 

성묘

차례가 끝나면 포 1마리·술 1병·술잔 정도를 들고 성묘를 가는데,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부모 산소를 찾는다. 성묘는설날뿐만 아니라 한식·추석에도 가고, 9월9일에도 성묘를 간다.

세배

설날 차례가 끝나면 세배를 다닌다. 가까운 친척 어른들께는 차례를 지내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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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마을어른들께는 차례와 성묘가 끝난뒤부터 세배를 다닌다. 

2. 정초

신년운수 보기

신년운수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보기도 하지만, 주로 토정비결을 본다. 토정비결은 한

문을 아는 어른을 찾아가 봐달라고 부탁하고, 부탁할 때는 담배라도 사서 들고 간다. 신년운수를 보

아 1년 운수가 불길하면 서낭을 위하는것으로써 액땜을 하기도 한다. 이때는 평소서낭에게 관심이

없던사람도 열심히 고사를 지내거나 섬긴다. 

날씨점치기

새해가 되면 그해 간지(干支)를 보아 갑자(甲子)에 용(龍)이 몇 마리 들어 있느냐로 1년 날씨를 점

친다. 용의 수는 책력(冊曆)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용이 한 마리인 경우인‘일용치수(一龍治水) 일

한일수(一旱一水)’로 시작해서 모두‘1 2용치수(十二龍治水)’까지 있다. 이 가운데‘삼용치수(三龍治

水)’가 가장좋고, ‘1 2용치수’는 용이 너무많아다투게되어 물이귀하므로 가장나쁘다.

3. 입춘

입춘(축) 붙이기

입춘 아침에는 입춘(축)을 꼭 써서 붙인다. ‘입춘대길’(立春大吉)’과‘건양다경’(建陽多慶)’등을

길게 써서‘八’자 모양으로 마주보도록 방문 앞에 붙인다. 입춘축으로 즐겨 쓰던 것은 입춘대길(立

春大吉)·건양다경(建陽多慶)이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글귀를 써 붙이기도 한다. 입춘축은 집에서

직접쓰거나 이웃에 부탁하기도 하며, 지난 해 붙였던 것을떼고 매번새로 써서붙인다.

4. 대보름

귀신날( 14일)

정월 1 4일은 귀신이 돌아다니는 날로, 귀신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귀신이 사람의 신발을 훔쳐간다고 해서 저녁때 신발을 방안에 들여놓기도 한다. 

복조리 걸기( 14일)

정월 1 4일에는 새해에도 많은 복(福)이 집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여 복조리〔복조랭이〕를 건다. 복

조리는 설이 지난 후에 태안장에서 구입하며, 묵은 것은 떼고 매년 새것을사서 걸어놓는다. 복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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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는엿과 돈, 김에 싼 밥을넣어 걸기도 한다.

쥐불놀이( 14일)

정월 1 4일 저녁에아이들은 빈 깡통에 구멍을 뚫고 철사를 길게 꿰어 불붙은 솔방울 등을 넣고 빙

글빙글돌리면서 논다. 또 겨우내 말라버린 논둑에 불을 놓으면서 쥐불놀이를 한다. 논둑에 불을 놓

아 태우면 농사에 해를 끼치는 쥐가 없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쥐불이 산불로 번질

위험도크고, 마을에 어린이도 없기 때문에 쥐불놀이를 하지않는다. 

서낭제 지내기( 14일)

서낭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낸 제사가 아니라 개인들이 지내는 것으로, 그 해 운수가 좋기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서낭제를 지낼 집에서는 정월 1 4일 낮에 쌀을 빻아 시루떡을 준비해 두었다가

저녁을 먹고 서낭당으로 간다. 서낭당 돌무더기 앞에 시루떡을 놓고 간단하게 고사를 지내고, 고사

가 끝나면 떡을 조금 떼어 서낭에남겨 두고 내려온다. 마을 아이들이 서낭 가까이에 숨어서 지켜보

다가 서낭제가끝나면떡을 주워먹기도 한다.

볏섬 쌓기( 14일)

정월 1 4일 저녁에 흰밥을 김에 싸서 큰 그릇에 수북하게 담아둔다. 밥을 김에 싼 것을‘볏섬’이라

고 하고, 이것을‘볏섬 쌓는다’고 한다. 볏섬 쌓기는 가을에 많은 볏섬을 수확하기를 기원하는 것으

로, 14일에 볏섬을 만들어 두면 보름날 이웃들이 들락거리면서 먹는다. 

볏가리장대 세우기( 1 5일)

정월 보름날‘볏가리장대 세우기’를 한다. 볏가리장대는 산에서 큰 나무를 베어와 굵은 새끼줄로

묶어 세우고 장대 꼭대기에는 각종 곡물을 넣은 주머니를 매단 것으로, 풍요(豊饒)를 기원하는 의례

이다. 볏가리장대는 지금의 마을회관 앞에 세우는데 세울 때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시루떡을

해서 고사를 지내고 크게논다. 정월 보름에 세운볏가리장대는 2월초하루에넘어뜨린다.

노래기 없애기( 1 5일)

보름날 새벽에 주부들은 소나무가지를 꺾어 지붕 위에 던지면서 노래기가 없어지라고 기원한다.

노래기는 음습(陰濕)한 곳에 모여 살며 건드리면 동그랗게 말리고 고약한 노린내가 나는데, 초가집

이 대부분이던시절에묵은 짚 속에서식하며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 

잡곡밥(배미밥) 지어먹기( 1 5일)

정월 보름날 아침은 찹쌀과 팥·콩 등 오곡을 넣어 잡곡밥(배미밥)을 지어먹는다. 잡곡밥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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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나누어 먹는데, 부잣집의 경우 쌀 한 말씩 밥을 지어 큰 양푼에 담아두고

이웃에게 퍼주거나 들락거리는 손님들에게 넉넉하게 대접한다. 잡곡밥을 먹을 때는 무나물, 고사리

나물등을 볶아반찬으로 먹는다. 

잡곡밥으로 가신(家神) 모시기( 1 5일)

정월 대보름 아침에 잡곡밥을 하면 첫 밥은 성주에게 올린다. 잡곡밥한 그릇과 물 한 그릇을 상에

담아마루에 놓아두었다가 먹는다.

부럼 깨물기( 1 5일)

대보름날 아침에 일어나‘부럼깨물기’를 한다. 14일에밤이나 땅콩을 준비했다가 가족들이 일어

나면 나누어주고 이로 부럼을 깨물도록 정월 보름날 부럼을 깨물면 이가 튼튼하고 건강해진다고 믿

기 때문이다. 지금도보름에는 귀밝은술을먹고부럼을 깨문다. 

귀밝이술(귀밝은술) 마시기( 1 5일)

보름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들 모두에게 귀밝이술 한 잔씩을 먹인다. 귀밝이술은 어른 아이

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 방울씩이라도 마신다. 귀밝이술을 마시면 귀가 먹지 않고 밝아진다고 한

다. 지금은 소주나 막걸리를 전날 저녁에미리 사두었다가 먹지만, 밀주 제조를 금지하기 전에는 가

정에서 만든술로 귀밝이술을 마셨다.

더위팔기( 1 5일)

보름날 밖에 나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불러 상대방에게 더위를 판다. 더위를 팔면그해 여름에 더

위를 타지 않는다. 얼떨결에 더위를 산 사람은 몹시 속상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더

위를팔아 넘긴다.

모깃불 피우기( 1 5일)

정월 대보름 저녁에는 여름철 모기를 쫓기 위해 불을 피우듯이 모깃불을 피운다. 저녁을 먹고 마

당 구석에 솔가지를 조금 가져다가 성냥불로 불을 붙여 여름철 모깃불처럼 연기를 낸다. 대보름 저

녁에모깃불을 피움으로써 여름철 모기가 없기를바라는 것이다. 

망월(望月)과 달점 보기( 1 5일)

보름날 달구경 하는 것을 망월(望月)이라고 한다. 내끼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뒤에 있는 백화

산(白華山)에서 망월을한다. 망월을 할 때 달빛을 보면서 한해 날씨를점친다. 만약 달빛이 희면 농

사짓기에 좋은 날씨가 될 것이고, 달빛이붉으면 날씨가 좋지 않다고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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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 행동하기( 1 5일)

정월 보름에는 하루동안‘잡곡밥 아홉 번 먹고, 나무 아홉 번 한다’고 하여 젊은 남자들이 이웃집

을 다니면서 잡곡밥을얻어먹기도 하고어울려 나무를 하러다니기도 한다. 

보름날 금기( 1 5일)

보름날 물을 길어오면 농사철에 일할 때 소나기를 만난다고 하여 물을 길지 않는다. 때문에 1 4일

에는 큼지막한물독에물을 가득채워 보름날 쓸 식수를미리준비한다.

보름날아침을 먹을 때 김치를 먼저 먹으면 논에서 일할 때 벌레에 쏘인다고 하여 논에 들어가 일

할 사람은 김치를 먹지않고, 보름날아침 밥상에는 아예 김치를 올리지 않는다. 

보름날 어린이들은 이웃집에 놀러 다니지 않는다. 어린이들이 남의 집에 가면 그 집 삼[대마(大

麻)〕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믿기때문이다.

정월 보름에 칼질하면손을 다친다고하여 칼질은 하루전에 미리해둔다.

보름날바느질을 하면생인손을 앓는다고 이날은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

보름날머리를빗으면머리카락이 바스러진다는 말이있어보름에는 머리를 빗지않는다. 

2월

1. 2월 1일

볏가리장대 넘어뜨리기

정월 보름에 세웠던‘볏가리장대’를 2월 초하루에 넘어뜨린다. 볏가리장대의 길이는 5m 정도로

굵은 새끼줄을 꼬아 사방에서 붙들어 매서 고정시키는데, 이날은 볏가리장대를 넘어뜨리면서 주민

들이 모여크게 놀기도 하는농민들 잔치하는 날이다.

3월

1. 한식·청명

성묘

한식 때는 가족 모두가 음식을 준비해 가까운곳에 있는 부모와 조부모 산소 등을 찾아 성묘한다.

다른 때의성묘보다 한식성묘를 가장 열심히 다닌다.

4월

…태안군

643



1. 초파일

절에 가서 불공드리기

초파일에 불교 신도들은 모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주로 가는 절은 백화산에 있는 사찰인 흥

주사(興住寺)이다. 한때는마을주민의 7 0 %가 불교신도였던 적도 있으나, 지금은손꼽을 수 있을 정

도로줄었다.

서낭제 지내기

초파일에 서낭제를 올리는 경우도 있으나 아주드문 경우이다.

5월

1. 단오

그네뛰기

5월 단오의 그네뛰기는 주로 여자들의 놀이이기는 하지만, 젊은 남자들도 많이 즐기는 놀이이다.

그네는 어른들이 만들어서 매주고 단오날 하루뛰며 노는정도이고, 다른놀이나 행사는 없다. 

창포 삶은 물로 머리감기

단오에 여자들은 창포를베어다가 삶아 그 물로 머리를 감는다.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고와진다는 속설때문이다. 

이슬 받아 화장하기

단오날 상추(‘부루’라고한다)에 맺혀 있는 이슬에 가루분을 개어 화장을 하면 피부가 고와진다고

하여, 여자들이 단오아침에 상추에 맺힌이슬을 모아서 분을 바른다.

7월

1. 월중

벌초하기

음력 7월에 벌초를 한다. 이때는 절기상 처서(處暑)로 풀의 성장이 멈추는 때이다. 풀이 다 자란

처서에 벌초를 해야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어 벌초를 하는 것이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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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서에 앞서 벌초를 하면 풀이 다시 자라기 때문에 추석에 성묘를 가보면 벌초를 하지 않는 꼴이

된다.

8월

1. 추석

차례

추석에는 조상에게 추수를 감사하는 차례를 지낸다. 추수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올벼를

수확해서라도 햇곡식으로 차례를 지낸다. 추석 차례도 설날과 마찬가지로 큰집에 모여지내며, 차례

상에는밥을 올린다. 

성묘

차례 후 포 1마리·술 1병·술잔 정도를 갖고 가까이 있는 부모의 묘를 찾아 성묘를 한다. 예전에

는 추석 성묘를 빠지지 않고 다녔으나, 요즘은 묘가 멀리 있거나 일이 바쁜 경우는 성묘를 생략하기

도 한다.

9월

1. 중양절

성묘

내끼마을에서는 9월9일에도 간단하게성묘를하며, 이것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풍습이다.

1 0월

가을배끼

1 0월 상달에는 새로 수확한 햅쌀로 떡을 빚어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이것을‘가을배끼’라고 하며

‘가을배끼한다’고 말한다. 1970년대초만 하더라도 추수가 끝나면 햅쌀로 집집마다 떡을 빚어 이웃

간에 나누어 먹었다.

시향

기제사를 모시지 않는 5대 이상 조상에게 1년에 한번씩 묘소에 직접 가서 제사하는 것을‘시제(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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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또는‘시향(時享)’이라고 한다. 내끼마을은 각성마을로 웃대 조상을 모시는 시향이 마을 내 문

중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향을 지내는 시기는 성씨(姓氏)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 0월 중에 지내며, 후손들의 재산 정도에 따라 규모에 차이가 있다. 시향을 지내게 되면

묘소 부근에 있는마을에서 떡을받으러 오곤 한다.

1 1월

1. 동지

팥죽 끓여먹기

동짓달 중에 열흘 이내에 동지가 들면‘애동지’라고 하고, 중순에 들면‘중동지’, 20일 이후 하순

에 들면‘노동지’라고 부른다. 대개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먹지만, 애동지에는팥죽을 쑤어 먹지 않

는다. 

【연중】

윤달

윤달은 정상적인 열두 달에서 하나씩 덧보태진 달로써 비일상적인 시간으로 취급되어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는 꺼리던 일을이때 많이 한다. 대표적인것으로는 평소 함부로 손대지않던 이장(移葬)

이나 무덤손질을 윤달에 많이 한다.

ㅇ 조사일｜ 2 0 0 1년 4월

ㅇ 제보자｜ 박종석(남, 83세, 041-673-9616),  정대순(여, 80세, 041-673-9616)  

박면규(남, 61세, 041-673-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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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3구 양지뜸

■ 마을 개관

장곡리는 4개의 구(區)로 되어 있는데, 1구는 장곡리의 본마을로‘큰장똘’, 2구는‘깃골’, 3구는

‘양지뜸’, 4구는‘쇠모랭이’이다. 조사 마을인 양지뜸은 서해에서는 보기 드물게 잘 발달된 모래사

장인 장산포 해수욕장이 있어 여름철에는 피서객들로 북적댄다. 마을은 주위로 낮은 구릉을 두르고

테두리를 따라 집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중앙에는 논이 펼쳐져 있다. 중앙의‘벗뚝들’과‘논고랑들’

둘레를 따라 모두 6 7집이 살며, 강씨들이 1 0여 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박씨·최씨·이씨·석씨·

편씨등이 모여사는 각성마을이다.

주된 생업은 농업으로, 고추·마늘 등을 많이 재배한다. 마을이 바다를 끼고 있으나 해안선이 넓

고 바다로 열려 있어 배가정박할 수 없기때문에고기잡이에는 별로힘쓰지 않는다. 바지락과굴 등

을 채취해 수입을 올렸으나, 바다가오염되면서 굴 생산은 줄어들고 지금은 주로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다. 겨울철 농한기 때 부녀자들이 하루 조개잡이로 7∼8만원의 수익을 올린다. 이와 함께 마을 안

에 1 2 , 0 0 0평 규모의 염전(鹽田)을두 집이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1월

1. 설

차례

설날 첫번째 행사는 차례를 지내는 것이다. 이 마을은 동성마을이 아니라서 웃대를 모시는 종가집

이 없으므로 큰집에 모여 한번만제사를 지내면 설날 차례는 모두 끝난다. 이 날은 성묘도 가야 하고

세배도 다녀야 하므로 차례는 아침일찍 지낸다. 

성묘

차례가 끝나면 가까운 곳에 있는 부모 산소에 성묘를 간다. 장곡리에서는 명절 가운데 설날만 성

묘를다니고 추석에는 성묘를 하지않는다.

세배

설날 차례가 끝나면 마을에 있는 어른들을 찾아 세배를 다닌다. 세배꾼들에게 점심 때는 떡국과

밥을 대접하고, 설날 차례 음식을 안주로 술을 대접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음식을 얻어먹으러 다니

는 재미에 열심히 세배를 다녔는데, 지금은 세배 오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정도이다. 세배는 오



전에마을을 한 바퀴 돌면모두끝난다.

2. 정초

걸립 하기

걸립은 마을 주민들이 풍물패를 조직하여 보름동안 마을에 있는 집집을 돌면서 지신밟기를 하는

것이다. 걸립패들이 마을을 다니기 시작하면 각 집에서는 쌀 한 사발·실 한 타래·돈 약간을 상에

차리고 촛불을 켜서 걸립패를 맞이한다. 걸립패는 풍장을 치면서 마당에서부터 지신밟기를 시작해

뒤꼍·부엌 등 집 구석구석을 돌면서 그 집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주인은 걸립패에게 술을

한 잔씩 대접하고, 걸립패는쌀과 돈을모아 다음 집으로 옮긴다. 걸립으로모인쌀과돈은 마을공동

경비로 쓰인다.

복조리 걸기

정초에 집집마다 복조리를 건다. 복조리는 가을 추수가 끝나면 구입하며, 늦어도정초에는 구입해

서 건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장사꾼들이 복조리를 잔뜩 짊어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조리를 팔

면, 2개를 1쌍으로 묶어 사놓았다가 정초가 되면 방문 위에 걸어둔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복조리를

준비하지 못했으면 걸어두었던 복조리를내려깨끗하게씻어서말려 다시걸기도 한다.

윷놀이

정월 초하루에 차례와 세배가 모두 끝나면 초이틀부터 윷놀이가 시작된다. 윷놀이는 가족이나 또

래들끼리 주로 노는데, 정월 초하루나 초이틀에 젊은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척사대회(擲柶大會)를

크게 열기도 한다. 척사대회는 주방용품이나 기타 물품을 상품으로 걸고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큰

행사이다. 척사대회가 아닌 경우에는 큰 마루나 방에서 놀기도 하고, 마당에 멍석을펴고 놀기도 한

다. 실내에서놀 때는나무를 작게 깎아사발에 넣어 흔들어 놀던밤윷(종재기윷)을많이논다. 

널뛰기

널뛰기는 보름을 전후한 시기 여자들의 중요한 놀이이다. 마을 남자들이 통나무를 두툼하게 켜서

널판을 만들어 주면여자들은 2∼3일간널뛰기를 한다.

갈쟁이

정월 여자들의 중요한 놀이로는 널뛰기와 함께‘갈쟁이’놀이가있다. 갈쟁이는 여자들이 두 패로

나누어 경계에 금을긋고 서로밀거나 당겨 상대방을 금 밖으로 밀쳐내서 승부를 짓는놀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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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날리기

정월에가장 많이 노는 놀이로는 윷놀이와 함께 연날리기가 있다. 연날리기는어린이들이 주로 놀

던 놀이라는 점에서 윷놀이와 구분된다. 연날리기는 섣달부터 날리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정초부터

보름까지 날린다. 연은 산에서 산죽(山竹:시누대)을 잘라 살을 만들고, 문방구에서 문종이[한지(韓

紙) ]를 사서네모진 방패연이나 가오리연 등 자기들 취향대로 만들어 날린다.

토정비결 보기

정초에는 토정비결을 통해 신년운수를 본다. 토정비결은한문을 아는 어른 가운데 책을 가진 사람

의 집을 찾아가 부탁해서 알아본다. 또는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신년운수를 보는경우도 있다.

가시나무 걸기

정월 보름 전에 집안에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나무를 걸어 둔다. 가시나무는주로엄나무

를 깨끗한 짚으로 왼새끼를 꼬아방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고정시켜 놓는다.

금기

설날과대보름에는 집에남자가 일찍들어오면 좋고, 여자가처음 들어가면 재수가 없다. 

3. 대보름

쥐불놀이( 14일)

1 4일이 되면 마을 아이들은 빈 깡통을 구해 깡통 주둥이양쪽에 못으로 구멍을 뚫어 철사를 길게

매고, 솔방울이나작은 나뭇가지 등에불을 붙여 깡통에 넣어빙빙돌리며논다. 주로 논에서쥐불놀

이를 하며 논둑에‘쥐불’을 붙인다. 논둑에 불을 붙여 쥐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렇게 논둑

에 불을 놓으면 겨울을 나던각종 벌레나 해충들이 함께 박멸된다. 

거리제( 14일)

정월 1 4일 인적이 드문 밤 1 0시나1 1시쯤에 개인별로 거리제를 지낸다. 거리제를지내는 집에서는

주부가짚 1단과 오곡밥·나물 각 3그릇씩·헌 짚신 2켤레를 챙겨 밖으로 나와 길이 교차하는 삼거

리나 네거리에서 거리제를 지낸다. 길에짚을 열십자(＋)로 교차시켜 깔고밥과 나물, 짚신을 올리고

절하면서 집안이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거리제가 끝나면 음식을 그 자리에

두는데, 밤에 짐승들이 먹기도 하고가끔씩은어린애들이 먹기도 한다. 

보름밥(오곡밥) 먹기( 1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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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에는‘보름밥’이라고 하여 보통 때 아침보다 일찍 오곡밥을 지어먹는다. 보름밥은 찹

쌀과 조·수수 등 마을에서 많이 생산되는 곡물을 넣은 잡곡밥으로,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는 밥을

많이 지어 놓았다가 오는사람들에게 대접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는 가족들끼리 한번먹

을 수 있는정도만 장만한다.

오곡밥 김 싸먹기( 1 5일)

보름날 오곡밥을 지어서 나물 반찬과 함께아침을 먹는데, 이때 밥을김에 싸서 먹는다. 보름날 아

침 오곡밥을 김에 싸서먹으면 그해 농사를 많이잘 짓는다고한다.

오곡밥 얻어먹기( 1 5일)

보름날 집집에서는 넉넉하게 오곡밥을해놓는다. 이날 여러 집을 다니면서 오곡밥을 많이 먹는 것

이 좋다고 하여친구들끼리 서로 자기집으로 불러 밥을대접한다.

아홉 번 행동하기( 1 5일)

보름날은‘오곡밥아홉 번 먹고 나무도 아홉 번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청년들은 여러 집을 다

니면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산에 나무하러 가겠다고 나서기도 한다. 보름날 아홉 번씩 행동하는

것은1년 동안부지런하게 일하라는 뜻으로, 특히농사철에 열심히 농사짓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보름제사( 1 5일)

보름에는 기제사나 차례를 지내듯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보름날 아침에는 잡곡을 넣은 보름

밥을하지만, 보름제사에는 올리는 밥은잡곡밥을 좀처럼 쓰지않고 흰밥을 올린다.

부럼 깨물기( 1 5일)

보름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럼을 깨문다. 부럼으로는 호도·밤 등을 쓰는데, 껍질은 까

서 버리고 알맹이는 꺼내 먹는다. 부럼을 깨물 때“딱”소리가나면 잡귀가 없어지고 이가 튼튼해진

다. 귀밝이술을마시는 것과함께지금도전승되는 보름날 풍습이다.

귀밝이술 마시기( 1 5일)

대보름날 아침을 먹을 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족 모두가 술 한 잔씩을 마신다. 이 술을‘귀밝

이술’이라고 하는데, 귀밝이술을마시면 귀가 밝아져 좋은소식을많이 듣게된다. 

더위팔기( 1 5일)

보름날 아침을 먹고 밖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붙이면서“내 더위”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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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판다. 보름날 더위를 팔면여름날 뙤약볕에서 일을 할 때 더위를타지않는다. 

과일나무 장가보내기( 1 5일)

보름날 아침에 과일나무 장가보내기를 한다. 과일나무 가지의 벌어진 부분에 돌 따위를 끼우고

도끼로 나무를 3번 가볍게 찍는 시늉을 하면서“올해 열매 안 열리면 내년에 잘라버리겠다”고 위

협한다.

우물고사( 1 5일)

마을의공동우물에서 우물고사를 지낸다. 살림 규모가 큰 집에서는 우물을 따로 파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물을 따로 사용하는 집에서도 보름날 저녁에 시루떡과 포·술로 상을 차려 비손을 하면서

고사를지내기도 한다.

서낭제( 1 5일)

서낭은 큰 소나무와 돌무더기로 이루어졌는데, 돌무더기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하나씩 던져 쌓

은 것이다. 서낭제는 개인이 지내는 것으로, 자식들의 건강한 성장이나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고

사이다. 서낭제를지낼 때는 시루떡과 술을 준비해 가며, 고사가 끝나면 떡을 떼어 서낭당에 두고 온

다. 마을 아이들은 보름날 밤이 되면고사떡을 먹으러 서낭당으로 간다. 

조개 부르는 제사( 1 5일)

안면도의 남서쪽인 고남면 서쪽 일부에서는 정월보름을 전후하여 조개 채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원하며‘조개를 부르는 제(祭)’를 지낸다. 이것을 마을에서는‘조개 부른다’라고 하는데, 태안군

청에서는‘조개 부르는제(祭)’라고 이름 붙였다. 조개는 농한기인 겨울철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조

개 부르는 제는 조개채취를 담당하는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치르는 제의(祭儀)이다. 

조개 부르는 제사는 장곡리 전체에서 한 곳에서만 행했는데, 그때는 지금의 장곡리 1구 앞바다인

‘바라마래 해수욕장’에서 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여 지금처럼 4개의마을로 분리되면서 양지뜸

에서도 따로 조개를 부르게 되었다. 양지뜸에서 조개 부르는 장소는 장산포 해수욕장이며, 조개 부

르는 때는정월 보름낮에 물이나갔다가 들어올 때인오후 1시경이다. 

매년 보름이 되면 부녀회에서는 시장에 나가 돼지머리와 포·삼색실과·술을 사고, 방앗간에서

떡을 찐다. 그러나 밥과 국은 올리지 않으며, 장에서 사오는제물 외에 것은 부녀회원들이 마을회관

에 모여 장만한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쌀이나 보리쌀을 거두어 경비로 썼는데, 현재는 동네 돈으로

제사를지낸다. 

제물이준비되면 마을 여자들이 모두 장산포 해수욕장으로 나간다. 진설이 끝나면 여자들은 물가

를 따라 서로 손을 잡고 길게 늘어서서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제관(祭官)과 축(祝)을 읽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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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사에 익숙한 나이 많은 남자가하기도 하지만, 할머니가제사를 주관하기도 한다. 제관이 잔을

올려절하고 축을 읽고, 소지(燒紙)를 올린 뒤 물가에 늘어서 있던 부녀자들을 보고“조개부르라”고

크게 소리친다. 여자들이 큰소리로“조개야”를 외치고 남자들은 신나게 풍물을 친다. 조개 부르는

소리는 보통 1번으로 끝난다. 조개를 부를 때 남자들은 떡시루를 지게로 날라준다거나 풍장을 치는

등 보조역할만 한다. 

소밥주기( 1 5일)

보름날 오곡밥을 지으면 오곡밥과 나물을 소에게도 먹인다. 보름이 지나면 이제 농사철이 시작되

므로, 오곡밥을 먹고 힘내서 일을 잘 하고 올해 농사도 풍년이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소에게도 밥을

주는것이다.

액연 날리기( 1 5일)

보름에는 정초부터 날리며 놀던 연에 새해 나쁜 운수를 실어멀리 날려보냄으로써 액막이를 한다.

연은연싸움을 통해날려보내기도 하고, 스스로끊어날려보내기도 한다. 

불 밝히기( 1 5일)

보름날 밤에 집안 구석구석에 밤새워 불을 켜둔다. 전기불이들어오기 전에는 각 방마다 호롱불을

켜놓아밤을밝혔고, 전기불이들어온지금도방마다불을 켜둔다. 

보름날 날씨 보기( 1 5일)

보름날 날씨의 맑고 흐림을 따져 농사에 필요한 비가제때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점을 친다. 보름

날 날씨가 흐리면 농사철에 비가 잘 내려 농사짓기가 한결 수월하고, 보름날 날씨가 맑으면 비가 모

자라농사짓기가 어려워진다고 걱정한다. 

2월

1. 2월 1일

콩 볶아 먹기

2월 초하룻날은 콩을 볶아 먹는다. 어머니들이 콩을 볶아 어린 자녀들의 주머니에 넣어주면 아이

들이다니면서 먹는데, 제보자들은그 이유에대해서는 모른다고 한다.

2. 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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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생이별 보기

2월 초엿새에 좀생이별[묘성(昴星) ]을 보면서 그해 농사의 풍흉(豊凶)을 점친다. 좀생이별은 작은

별이 무리를 이루는 것으로, 달과 좀생이별의 거리를따져 농사를 점친다. 만약 별이 달을 뒤따라가

면 농사가 흉년이 들고, 별이달을앞서 가고있으면 풍년이 든다. 

소금고사

양력 3월경이 되어 염전(鹽田)에서 첫 소금을 생산하면 고사를 지낸다. 염전을 하는 집에서 시루

떡을 하고 돼지머리와 삼색실과(三色實果)를 준비해 염전에 가져다 놓고‘우리 소금 잘 나게 해달

라’고 빌면서 절을 한다. 고사가 끝나면 떡을 조금씩 떼서‘짠물 보관하는 굴’의 지붕 아래쪽에 한

접시씩가져다놓는다. 

3월

1. 삼짇날

첫 동물 보고 운수 점치기

삼짇날은 제비가 돌아온다는 때이며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때 처음 보는 동물을 통해 1년의

운수를점친다. 삼짇날 개구리를 처음 보면 1년 동안 풍족하게 살게 되어 배가 부르다고 말하고, 도

마뱀을 처음 보면 그해는 행동이 민첩하고 재빨라진다고 여긴다. 그러나 뱀을 처음 보면 1년 내내

게으르다고 싫어한다.

2. 한식·청명

무덤 손질하기

양지뜸마을에서는 한식에 무덤을 손질한다. 무덤이 오래되어 허물어졌다면 한식에 흙을 돋우거나

잔디를 입히고, 부분적인 보수도 한다. 과거에는 제물을 준비해 산소에서 한식 제사를 지내는 집도

몇 집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4월

1. 초파일

절에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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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파일에는 불교신도들이 절을찾아 가족의 안녕과 자녀의 건강, 수명 등을기원하며 불공을 드린

다. 예전에는수덕사까지도갔으나지금은안면도에도 절이여러곳에생기면서가까운곳으로간다.

5월

1. 단오

하루 쉬기

양지뜸에서 단오는 정월 설날이나 추석과 함께 중요한 명절로 취급된다. 단오에 여자들은 그네뛰

기를 즐기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기도 한다. 또한 바닷가에 나가 게·홍합·굴 따위의 어패류를 주

워서구워 먹으며 하루논다. 

8월

1. 추석

차례

추석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낸다. 추석에는 송편을 빚지만 차례상에는 떡을 올리기도 하고 밥을 올

리기도 하는등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다. 송편은속에 녹두나 참깨를 넣어빚는다.

놀이

양지뜸에서는 추석 때 특별한 놀이가 없이 또래끼리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윷놀이를 하며 지낸다.

아직수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농사철이기 때문에 다른명절처럼 여러날을이어서놀지는않는다.

벌초하기

추석을 갓 넘기고 벌초를 한다. 

1 0월

시향

4대 이상의 조상 묘를 후손들이 찾아 정기적으로 제사하는 것을 시제(時祭) 또는 시향(時享)이라

고 하는데, 양지뜸에서는 시향이 일반적인 명칭이다. 시향은 주로 음력 1 0월에 지내며, 양지뜸의 경

우 시향을 지내기 위해서는 웃대조상의 묘가있는 외지(外地)로 나가야 하는번거로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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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고사(토제, 가을배끼)

음력 1 0월에 추수가 모두 끝나면 햇곡식으로 가신(家神)에게 고사를 지낸다. 고사는 1 0월뿐만 아

니라 정월 대보름에도 지내지만, 10월에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을고사는‘가을배끼’또는‘토

제’라고하며, ‘토제 지낸다’‘가을배끼 한다’고 말한다. 

1 0월 초에 무당에게 찾아가날짜를의논해 정한 날짜에 무당이 집으로 찾아와 직접 주관해 고사를

지낸다. 무당과 미리약속한 날이되면 시루떡을 찌고, 포와 실타래·초를 준비해 상을 차린다. 무당

이 도착하면 초저녁부터 자정때까지 고사가 진행된다. 고사가 끝나면 떡을 조금씩 떼어곳간, 굴뚝,

헛간, 우물 등에 놓아둔다. 무당은 고사를 지낸 삯을 받고, 고삿상에 올라온 쌀과 돈도 가지고 돌아

간다. 고사 지낸 떡은이웃과 함께나눠 먹는다.

1 1월

1. 동지

팥죽 쑤기

동지에는 찹쌀가루를 빻아서 새알을 만들어 넣고 팥죽을 끓여먹는다. 팥죽을 쑤면 가족들이 먹기

에 앞서 풀칠하듯이 팥죽을 안방 문 위에 살짝 바른다. 흙집에 팥죽을바르면 팥죽이 흙에 배어들어

그 부분만 빨갛게 되는데, 붉은 팥물을발라잡귀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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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보자｜ 이성구(남, 57세, 041-673-7235),  이상원(남, 60세, 041-673-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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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1구

■ 마을 개관

신덕리 1구는 산밑마을·오죽말·응달말·벗재·수락말 등 5개의 자연마을이 중앙의 농토를 따

라 둥글게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벼농사와 함께 밭작물로 마늘·생강·호파를많이 재배하며, 이밖

에도 보리·밀·콩·녹두 등을 재배한다. 신덕리는소원면의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상업에만 종사하

는 인구도 꽤 있다. 마을은 전체 2 0 0여 호 정도로 큰 편이며, 반 정도가 토박이다. 주민들의성씨 분

포는 밀양 박씨(密陽朴氏)·경주 김씨(慶州金氏)가 다른 성씨에 비해 많은 편이나, 다양한 성씨들이

모여 사는각성마을이다.

1월

1. 설

차례

설날 차례는 이른 시간에 지낸다. 설날 떡국은 명절 음식으로 가족들끼리 먹기 위한 것이고, 차례

상에는밥을올려 밥차례를 지낸다. 차례는마을에 사는 형제 정도가 가족과 함께 모여 지내게 되며,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성묘

설날 차례가 끝나면 가까운 곳에 있는 묘에 가서 성묘한다. 주로 부모의 묘에 가고 조부모의 묘소

까지 가는경우도 있다. 성묘는 간단히 절만하고내려온다. 

세배

성묘를다녀왔으면 마을을 다니면서웃어른을 찾아 세배를 한다. 가까운 친척에게는 차례 때 모인

자리에서 세배를하고, 성묘를 다녀와서는 마을어른들께 세배를 다닌다. 마을이 크기 때문에 동네를

돌며 세배를 다니려면 여러 날이 걸리고, 또 먼 곳을 다니는 경우도 있어 보름까지 세배를 다닌다.

세배하러 오는 손님에게는차례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떡국을 끓여 대접하기도 한다. 어린이들은

부모에게 이끌려 함께세배를 다니는데, 세배를하러 가면 평소먹지 못하던 음식을 많이먹을 수 있

어 아이들은 세배다니기를 좋아한다.

2. 정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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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정비결 보기

정초에 한해의 운세를 알기 위해 토정비결을 많이 본다. 집에『토정비결(土亭秘訣)』책이있는 사

람을찾아가 신년운수를 물어본다. 

복조리 걸기

정초에 집집마다 복조리를 단다. 복조리는 섣달그믐 무렵이나 정초에 마을을 다니는조리 장사꾼

에게 구입하거나, 시장에 나가 철물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구입하기도 한다. 복조리는 2개를 사서 손

잡이를 교차되게 서로 묶어문 위에 걸어두고 집으로 복이 많이들어오기를 기원한다.

안택고사

안택고사는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농사의 풍년을 기원해 정초에 날을 잡아 지내는 의례로,

정초에는 전문‘독경쟁이’를 불러 지낸다. 독경쟁이는‘정[경(經) ]을 읽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정쟁

이(경쟁이)’라고도부른다. 

연초에 독경쟁이를 찾아가 안택고사를 지내달라고 부탁하면 이들이 택일을 하여 초저녁에 집으로

찾아와 독경을 하면서 고사를 지낸다. 안택을 하는 집에서는 안주인이 시루떡과 쌀·돈 등을 놓고

상을 차린다. 독경쟁이는 조왕(부엌)에서 한 석(席)을 하고 방에서 두 석을 하는 식으로집 구석구석

에서 경을 읽으며 안택고사를 진행한다. 안택이 끝나면 정쟁이는 상에 놓았던 쌀과 돈을 가져가고,

안택에 따른수고비를 따로받기도 한다. 

지금은 마을에 살던 정쟁이들이 모두 죽고 없어 안택을 하고자 할 때는 외부에서 독경쟁이를 초대

해 고사를 지내고 있다.

거리 홍수제

정월에는 안택고사와‘거리 홍수제’를 많이 지낸다. 거리 홍수제는 토정비결이나 점을 통해 알게

된 나쁜 운세를 미리 막기 위한 일종의 액땜으로, 정초에 날을 잡아 인근 무당을불러 지낸다. 날짜

와 시간이 정해지면 길이 갈라지거나 교차하는 곳에서 짚을 십자로 교차시키고 음식을 준비해올려

놓고지낸다. 

놀이

정초 놀이로는 어린이들이 주로 놀던 연날리기, 감출내기, 썰매타기, 남녀노소가 모두 즐기던 윷

놀이, 여자들의놀이인널뛰기등이 있다.

연날리기는 아이들의 정월달대표적인 놀이로, 12월부터 날리기도 하지만 주로 정초에만들어 띄

운다. 연은 한지(韓紙)와 주변의 대나무로 만들며, 연실은 칡넝쿨에서 섬유를 뽑아 만든다. 칡넝쿨

마디마디를 잘라 겉껍질을 벗겨내면 흰 섬유질의 속껍질이 나오는데 속껍질을 벗겨 말려 섬유질을



꼬아 연실을 만드는 것이다. 칡넝쿨에서 섬유질을 뽑아 가늘게 꼬아 실을 만드는 일은 숙련된 솜씨

가 필요한 일로서 어른들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윷은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만들어 종지에 넣고 흔들어 노는‘쪽윷’과 길쭉한‘장윷’이 있다. 윷

놀이의 방법은‘막동치기’와‘말밥따먹기’가 있는데, 막동치기는 놀이하는 패를 둘로 나누어 말 4

동이 먼저 나는 패가 이기는 가장 일반적인 놀이방식이다. 말밥따먹기는 앞서 윷을 던진 패와 같은

패가 나왔을 경우 앞서 가던 말을 뒤따르던 말이 잡아 그때그때 승부가 나고, 또 먼저 말이 나면 이

기기도 하는 방법이다. 막동치기가 패를 나누어 놀던 방식이라면 말밥따먹기는 개인별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널뛰기는 여자들의 정월 놀이이다. 마을 어른들이 통나무를 길게 켜서 두꺼운 널빤지를 만들어 널

뛰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보름을 전후해 널뛰기를 한다.

감출내기는 숨바꼭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편을 짜서 숨어 있는 상대편을 찾아다니는 놀이로, 정해

진 시간에찾지못하면 벌칙으로 쪽밤이나 왕밤을 주며 논다.

겨울철에 눈이 오면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썰매를 즐겨 탄다. 마을 중앙에 있던‘용천’이 얼면 모

두 썰매를 탔는데, 용천을메워 없어진 뒤에는 논에물이 얼면썰매를 탄다.

3. 대보름

쥐불놓기( 14일)

정월 1 4일 밤에는 논두렁에 불을붙이는 쥐불놀이를 한다. 정월 대보름은 농사철이 시작됨을 알리

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쥐불놀이를통해 논두렁에 있는 수풀에서 겨울을 지낸 해충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 

액연 날리기( 1 5일)

정초에아이들이 날리던연은 보름날 연실을 끊어 그해 자신에게 있을 나쁜 운세를 함께날려보낸

다. 날려보내는 연에 이름이나 주소를 쓰지 않는다. 액연을 날린 후 연실은 왕골자리 만드는데 다시

사용한다.

4월

1. 초파일

절에 가기

4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불가(佛家)에서는중요한 날이다. 이날 마을에 살고 있는 불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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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은가까운절을 찾아가족의 건강과자식 잘 되기를 기원하며 불공을 드린다.

7월

1. 월중

기우제 지내기

예전에는 대부분의 논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던 천수답(天水沓)이었다. 이시절에는 필요

한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므로 가뭄이 오래 되면 기우제를 지낸다. 기우

제는 마을 서쪽에 있는 일모산(日暮山)에서 면장이 제관이되고 각 기관장과 지방 유지들이 모두 참

석해 자시(子時)를 기해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서 밤이늦어서야 끝난다. 

8월

1. 추석

차례와 성묘

추석에도 정월 설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지내면 성묘를 가기도 하는

데, 성묘는 가족들과 함께가까운 곳에 있는윗대조상들의 묘를찾아가절만하고내려온다.

1 1월

1. 동지

팥죽 쑤기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먹는다. 팥죽에는 찹쌀가루를 반죽해 동그란‘새알’을 넣기도 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1 2월

1. 섣달그믐

액막이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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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달그믐에는 액막이를 핑계로윷놀이를 한다. 윷놀이에는 돈을 걸거나 가벼운 벌칙을 정해 놓는

데, 놀이에 져서 돈이라도 잃게 되면 액땜을 하게 되는 셈으로 여겨새해에는 좋은 일만생길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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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일 ｜ 2 0 0 1년 4월

ㅇ 제보자 ｜ 이창주(남, 71세, 041-672-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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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시 풍 속 시 식놀 이월

1월

2월

설

정 초

입 춘

대보름

2월 1일

월 중

초파일

단 오

한식·청명

차례, 성주상차리기, 성묘, 세배, 남의집에 여자가먼저 가지 않기

신년운세 보기·토정비결보기, 날씨점보기, 걸립, 복조리걸기, 안택고사, 거리홍
수제, 윷놀이, 연날리기, 널뛰기, 갈쟁이, 감출내기, 썰매타기

입춘축붙이기

윷놀이, 연날리기, 
널뛰기, 갈쟁이, 
감출내기, 
썰매타기

떡국, 수수전병

잡곡밥(오곡밥), 
묵은 나물

그네타기

윷놀이 송편

팥죽

윷놀이

1 4일

1 5일

귀신날, 복조리걸기, 쥐불놀이, 쥐불놓기, 서낭제, 볏섬쌓기, 거리제

볏가릿대 세우기, 노래기 없애기, 잡곡밥(배미밥) 지어먹기, 보름밥(오곡
밥) 먹기, 잡곡밥으로 가신 모시기, 보름제사, 오곡밥 김 싸먹기, 오곡밥
얻어먹기, 부럼 깨물기, 귀밝이술(귀밝은술) 마시기, 더위팔기, 모깃불피
우기, 망월과달점 보기, 아홉 번 행동하기, 과일나무접붙이기, 우물고사,
서낭제, 조개 부르는 제사, 소밥주기, 액연 날리기, 불 밝혀두기, 보름날
날씨 보기, 물 긷지 않기, 김치 먹지 않기, 아이들 남의 집에 가지 않기,
칼질하지 않기, 바느질하지않기, 머리 빗지 않기, 남의 집에 여자가 먼저
가지 않기

볏가리장대 넘어뜨리기, 콩볶아 먹기

좀생이별보기, 염전 소금고사

3월

4월

5월

7월

삼 짇 날 첫 동물 보고 운수점치기

성묘, 무덤 손질하기

절에 가서 불공드리기, 서낭제

월 중

그네뛰기, 창포삶은 물로 머리감기, 이슬받아 화장하기, 하루쉬기

8월
추 석

월 중

벌초, 기우제

차례, 성묘

벌초

중 양 절 성묘9월

1 0월 가을배끼, 가을고사(토제), 시향

1 1월

1 2월

동 지 팥죽 끓여먹기

연중

섣달그믐 액막이

윤 달 이장, 무덤 손질


